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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먼저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진다 

— 교회 안 언어의 정확성과 책임을 회복하자는 제안 — 

 

이상명/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주일 오후, 한 청년이 담임목사에게 다가와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좌파’라 부른 일로 청년부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한 청년이 나이 든 성도를 ‘꼴통’이라 치부하자 중년 성도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로 다른 진영에서 비롯된 두 장면은, 누군가를 함부로 규정하는 거친 

언어가 신앙 공동체를 갉아먹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언어의 혼란, 낙인이 된 이념 

오늘날 교회에서 빈번히 오용되는 ‘좌파’와 ‘우파’는 1789 년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의회의 좌석 

배치에서 유래한 상대적 위치를 뜻한다. 그러나 이 맥락 의존적인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회주의 같은 이념 체계와 무분별하게 결합하면서, 설명이 아닌 낙인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 정서가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에 여과 없이 유입되어 교인들의 

단체 채팅방이 정치 토론장이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30 대 탈교인의 27%가 ‘교회 내 

편향된 언어와 정치적 갈등’을 교회를 떠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교회가 복음의 안식처가 

아닌 정치적 동질성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청년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진리와 사랑을 가리는 세 가지 혼동 

신앙의 언어가 이념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혼용되는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첫째, ‘좌파’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혼동이다. 좌파적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곧장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훼손해 경계해야 할 ‘신학적 자유주의’와 개인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철학적 자유주의’의 혼동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경제 이념의 혼동으로, 복지 

확대나 시장경제 강조는 민주주의 내의 정책적 선택일 뿐 이를 신앙의 척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탄압했던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보수 신앙인들의 우려는 피로 쓴 역사적 

교훈이기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경계가 힘을 잃지 않으려면 언어가 정확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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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보적 견해를 ‘빨갱이’로 묶는 것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될 뿐이다. 반면 진보적 

신앙을 지닌 이들 역시 사회적 정의를 말할 때 윗세대를 ‘수구’나 ‘꼴통’으로 규정한다면 대화는 

닫히고 만다. 선한 의도가 공동체에서 빛을 발하려면 상대를 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마침표 대신 쉼표의 언어로 

교회 안의 이념적 낙인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며(갈 3:28), 종국에는 신앙의 언어를 밀어낸다. 사도 바울의 권면(엡 4:15)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타인을 단정 짓는 ‘낙인어’를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어’로 바꾸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좌파야”라고 섣불리 규정하는 대신 “복지 정책에 대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구나”라고 표현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키는 ‘마침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여지를 

남기는 ‘쉼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대화 중에 한 박자 멈추는 적극적인 절제를 실천해야 한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 ‘이 말이 진실한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지혜롭게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소박한 ‘말의 규칙’을 세워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내 말로 먼저 요약해 준 뒤에 반응하자는 식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여, 

누구나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공동체를 세우거나 허무는 강력한 도구다. 교회를 떠나려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하기’로 결심하는 작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한마디가 누군가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부르는 문이 될 수 있다. 

 


